
Bio산업 성장세 앞으로가 중요!
기술경쟁력·인프라 미약 … 실용화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긴요

국내 바이오산업이 외형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기술경쟁력이 미약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

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계 수준의 국내 IT 기술을 접목한 연구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관건

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3년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및 내수는 40% 이상 증가한 3조2000억원과 2조4000억원

에 달할 전망이며, 수출 및 수입도 30%가 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수급동향 및 전망

구 분 2001 증감률 2002(f) 증감률 2003(f) 증감률

생산(10억원) 1600 35.7 2248 40.5 3160 40.6
내수(10억원) 1200 33.3 1700 41.7 2400 41.2
수출(100만달러) 474 31.1 700 47.7 950 35.7
수입(100만달러) 325 21.0 515 58.5 680 32.0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바이오산업(BT)의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식물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기술, 동물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치료용 단백질 생산기술, 고효율 항

암제 전달체, DNA칩과 산업용 초소형 Protein Chip 대량생산 기술, 난치성 질환 유전자 치료기술 등에 약 18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면역치료용 생물의약품,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등 BT·IT 융합기술과 부가가치가 높고 조기 산업화가

가능하거나 차세대 바이오산업을 주도할 핵심기술 개발을 새로 추진한다.

산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마련돼 미국 FDA의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인 cGMP 설비 확충을 위한

<생물산업기술 실용화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바이오산업의 표준산업 분류·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기

술 등 표준화 Road Map을 통한 개발기술의 실용화 기반을 확충하고 바이오산업의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바이오 클러스터별 특성화, 사업 내실화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본격화된다.

바이오 클러스트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분야의 사업을 수행토록 해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

편, 기존의 바이오 벤처센터와 지역 진흥사업으로 구축하는 센터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성과의 산업화 및

벤처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한편,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가 2003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

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국가 전체의 종합적인 LMOs 안전관리 방안이 수립된다.

또 LMOs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키 위한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 구축사업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첨단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 양성을 확대키 위해서는 산·학 협동과정 등에 기반한 커리큘럼 등으로 수요 지향

적인 교육시스템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투자유치 추진반을 구성해 Target 분야 및 기업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며, 2003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인 <BIO 2003> 국제전시회에서도 한국관을 설치하는 등 적

극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또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생물산업계 간담회, 심포지엄, 기업 간 파트너링 행사 등으로 공동 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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